
바이오케이, 함초 활용 콜레스테롤·숙변 제거

바이오벤처기업인 바이오케이(대표 박수경)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과 공동으로 2년여의 연구를 통해

신비에 싸여 있는 염생식물 '함초'의 성분과 효능을 규명해 숙변을 제거하는 건강식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서해안 갯벌에서 자생하는 함초는 바닷속에 녹아 있는 염분과 칼슘, 철, 칼륨, 요오드 등 각종 미네랄을 뿌리로

흡수, 농축해 살아가는 한해살이 염생식물로 그동안 성분과 효능이 베일에 싸여 있었다.

함초의 규명은 현재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구환씨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김씨는 현재 바이오케

이의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다.

연구결과 함초에는 콜린(choline)과 비테인(betaine), 다당체, 식이섬유 등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콜린은 지방간과 간경변을 억제하고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꿔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비테인은 혈액과 혈관, 장기의 지방질 및 노폐물, 독성물질을 배출시키고 삼투압을 조절 피부의 탄력성을 높인다.

다당체는 체내 면역기능을 증진시키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숙변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바이오케이는 함초를 복용하면 보통 1-2개월 안에 대변의 양이 평소보다 2-3배 가량 늘면서 검은색의 숙변이

배출돼 속이 가뿐해질 뿐만 아니라 혈관과 세포의 불필요한 지방질과 노폐물 등을 분해해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여드름과 기미, 주근깨 등도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피부도 윤택해진다는 것이다.

바이오케이는 줄기와 잎에 심이 박혀 있는 함초의 특수성 때문에 강하게 압착해도 잘 나오지 않는 함초즙을 손

쉽게 추출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또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물에 타거나 음식에 섞어 먹는 분말 및 정제 형태의 건강 보조식품을 개발해 시

중에 내놓았다. (042)863-8441

한편, 함초(鹹草)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식물, 유일하게 염분을 섭취하며 자라는 식물, 원시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한 화석식물로 알려져 있다. 바닷가 염전 근처나 갯벌에서 성장하며 최근에는 폐염전을 활용한 인공재배에 성

공, 위기에 처한 염전업계의 대체 소득원으로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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